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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ESYS 2017 홋카이도・한국 지역유산 발굴・발신 교류사업

JENESYS2017은아시아대양주각국,지역간의청

소년 교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홋카이

도와우호협정을맺고있는 4지역(부산광역시,경

상남도,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년들

을초청했습니다. 

홋카이도유산은홋카이도와관련된자연,문화,산업등에서다음세대에물려주고싶은것

으로선정된유형, 무형재산으로현재 52건이선정되어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에베쓰시 세라믹 아트센터(에베쓰 벽돌), 시라오이 아이누 민족 박물관,니

부타니 아이누 문화 박물관(아이누 문양 등), 노보리베쓰 온천 지옥계곡, 삿포로 나에보 지구

공장등여러홋카이도유산을방문했습니다. 

11월 22일에홋카이도에도착한방문단은홋카이도청을방문해쓰지

부지사와인사를나누었습니다.쓰지부지사와 단장을맡은외교부배

한국방일단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홋카이도에머물며홋카이도유산방문을통해홋카이도의문화

와역사에대해이해하고그매력을 SNS를통해적극적으로발신했습니다.  

예방후에는문교류원의홋카이도개요에대한소개가있었습니다. 

심의관은 대학생들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이 이후 한일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이되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 

아이누 민족은 홋카이도의 선주 민족으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소중히 전해져 온 아이누어 지명,

아이누문양,아이누구승문예또한홋카이도유산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24일에는 시라오

이의아이누민족박

물관을 방문해 아이

누문화에대한설명

을듣고전통요리를

시식했습니다.              

27일에는 삿포로대학의

우레시파클럽학생들과아

이누무용을체험하고아이

누 악기인 ‘뭇크리’를 연주

하는등교류를했습니다. 

29일 방문한 니

부타니 아이누 문

화 박물관에서는

아이누 무용을 체

험하고 아이누 문

양의 컵받침을 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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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 국제 청소년 포럼

<미우라켄타로>

한국도제주도도처음이었는데경치,건물이굉장히아름다워서즐거웠다.룸메

이트 학생들이 모두 영어를 잘해서 놀랐다. 다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친해졌고이번제주포럼을통해여러나라의친구가생겼다.포럼에참가한좋은

경험을앞으로도살려나가고싶다. 

<카토소우>

계속일본에서살았던내가다른환경,문화를접할수있는귀중한경험이었다.

여러 국적,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컬쳐나이

트에서는 노래, 언어, 춤 등 여러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나도

일본의좋은점을알릴수있었던것같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다녀와서~

<사쿠라이료나>

다들 영어를 잘해서 나도 좀 더 영어를 공부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룸메이트인 한국인

친구가 따뜻하게 대해준 덕분에 긴장도 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다. 제주도의 바다

에서쓰레기줍기를했는데바다가정말아름다웠다. 다시한번제주도에가고싶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제주 국제 청소년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주특

별자치도와 우호협정을 맺고 있는 홋카이도에서도 4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미래, 세계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지역에서 온 청소년들은 4가지

소주제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

그램등에참가했습니다. 

선희 : 홋카이도유산에어떠한것이있고어떻게선정되는지자세히설명해줘서잘알수있었다. 평범한관광이아

닌홋카이도에관심을가져야알수있는곳들에오게될수있어서좋았다. 

동현 : 홋카이도의눈풍경이정말아름답고, 음식도맛있다.    

민석 : 한국에서일본의역사와문화등을배우며흥미를가지고있었는데이렇게직접경험할수있어서좋다. 역시

배우는것과직접보는것은다른것같다.

정현 :아이누문화가인상깊었다. 특히아이누민족후손에게직접이야기를들을수있어서뜻깊은경험이었다.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 부산

DAY & 강원도 소개전을 열었습니다. 홋

카이도청 1층 도정 홍보 코너에서 부산

과강원도의멋있는풍경과 2018년개최

되는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의 포스터

등을전시하고팸플릿을배부했습니다.  

~JENESYS참가학생들의한마디~


